[bookmark: _GoBack][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10-05 Kill a pig\Kill a pig 054.JPG]공소에서 돌아 온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사실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종일 괴롭히는 것이 더 괜찮은 표현이겠네요. 공소에 있을 때,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반 이상이 아직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저랑 생활하는 어린 친구들 6명중 4명도 글을 읽지 못하더군요. 일년을 같이 지냈는데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들에겐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근 몇 달 동안 같이 공부 했다고 생각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 그냥 책을 손에 잡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9-07 Grotto in Dedukope\Grotto in Dedukope 012.JPG]요즘 공소를 갈 때 마다 만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은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통성명을 나누고 먼저 하는 질문이 “너 글 읽을 줄 아니?”라는 겁니다. 12-14살 정도되는 아이들, 당사자들에겐 참 모욕적인 질문인데 많은 친구들이 말꼬리를 흐리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거기다 학생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공부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당에 돌아오자 마자 아이들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책을 사다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험을 봤죠.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2명은 통과를 했고 2명은 어설프지만 겨우겨우 읽을 수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한 문장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시험을 통과 못한 2명의 친구에게 3일 동안 사제관에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틀 후,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해서 아이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 어머님이 저에게 오더니 왜 아이가 사제관에 가질 않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사실 사제관에서 이 아이들에게 모든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머물면 머물 만큼 어머님이 이 아이를 신경을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9-22 Fr. Chris\Fr. Chris 145.JPG]써야 하느라 화가 나셨더군요. 삼일 후에 그 친구를 불러 집에 있는 동안 밥은 잘 챙겨 먹었냐고 물었습니다만 좋은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이는 사제관에 맡긴 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곳은 대가족 사회로,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는 적게는 10명부터 20-30명이 되기에 집안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9-22 Fr. Chris\Fr. Chris 151.JPG]어른들이 아이들을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첫날은 어머니가 밥을 챙겨 줬는데 다음날부터는 밥을 혼자 챙겨 먹거나 굶거나 했더군요. 그래서인지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주는 가장 큰 벌은 몇 일간 휴가(?)를 주어 사제관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사제관에서 먹는 음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좋기에 더욱 사제관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9-22 Fr. Chris\Fr. Chris 141.JPG][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9-22 Fr. Chris\Fr. Chris 147.JPG]이 사건(?) 후로 며칠을 고민하다 사제관 주변에 있는 오래 된 창고 하나를 개조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및 휴게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창고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생각과는 달리 쉽지는 않네요. 뭐 그렇다고 거창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라 정말 단순히 보수하고 전기 놓는 것인데 시행 착오를 많이 겪고 있네요. 15년 전에 군대에서 시멘트로 공구리 치던 거 생각하면서 시멘트와 모래를 사다 놓고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불행하게도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지 않고 물이 되어서 흐르더군요. 물론 아이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찌어찌 시멘트를 다져서 바닥 평탄화를 하는데 바닥도 생각처럼 평평해지지 않고 온통 울퉁불퉁… 그리고 진흙 벽돌을 부수고 시멘트 블록을 쌓는데 그것 역시 일자가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올라가더군요. 결국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장 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생각 같아선 한 삼일 정도 걸려 창고 보수하고 전선 놓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듯 했는데 아직 2주가 지났지만 일을 마치려면 한참을 더 있어야겠네요.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10-05 Kill a pig\Kill a pig 062.JPG]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중간, 중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자, 빵 그리고 탄산 음료수를 사다 쉬는 시간에 나눠 줬습니다. 첫날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다음날이 되니 아이들이 15명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15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은 일한다기 보다는 일하는 내내 옆에서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추고 때론 일을 방해 하곤 했지만 간식 시간엔 모두들 제 앞에 달려 오더군요. 누군 주고 누군 안줄 수가 없어서 모두 주긴 했는데 주방에 있던 식복사 자매님이 저를 부르면서 자꾸 그렇게 애들 먹을 걸 주면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 조언을 주시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2주간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이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더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간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더군요. 20명 가까이 늘어났던 아이들이 이틀 정도 간식을 주지 않으니 다시 5명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내 몇몇은 저에게 와서 슬리퍼가 망가졌다거나 옷이 헤어져서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속옷이나 책가방이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신발이나 옷이 망가지면 저도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 옷이나 신발을 사 주곤 했는데 대부분의 요청들이 일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무조건 주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에겐 차츰 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가는 것 같아서 이젠 조금씩 시간을 두고 도와 주고 있습니다. 복사단 소풍이나 청년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가비 3000-5000원 가량을 요구하면 이 친구들은 일단 먼저 저에게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저에겐 참 낯선 풍경이지만 이 친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도와 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지켜지는 듯 하다 지금은 그냥 시늉만 하고 저에게 와서 돈을 구하지 못했다고 도와 달라고 하네요. 사실 저도 이 친구들 집안 사정을 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사제관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이 친구들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힘드네요. 이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지만 막상 거절하고 돌아서면 맘이 편하지 않아 결국 친구들을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노력해야 하는 부문이네요. 그저 제가 도와 주는 물질적은 것들은 제가 도와주는, 그냥 은행에서 인출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image: D:\Pictures\Ghana\Battor-3\2013-08-15 Grotto in Dedukope\Grotto in Dedukope (62).JPG]이루어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알아 주었으면 하네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린 시절 내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왔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저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겠죠. 이곳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게 되네요.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비록 이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실망하는 부문도 있지만 여전히 이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받아 온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삶을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딸이 딸을 낳아야 그 어머니의 맘을 이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저도 부모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과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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